시나리오 “배려”

화면 2분할
	착한 주인공
	나쁜 주인공

	#1. 주인공이 차에 탄다.(손잡이 잡는 손)
타자마자 안전벨트와 백미러 조정을 한 뒤(의자에 안자 안전벨트-어깨~아래, 뒷모습에서 백미러 조정하는 손)
지갑을 꺼내 돈(톨게이트 요금)을 준비한다.(돈통에 돈 넣는 손등)
(이 부분에서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린다는 식의 표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)
	#1. 주인공이 차에 탄다.(손잡이 잡는 손)
타자마자 거칠게 차를 몰아 바로 출발한다.(시동 거는 소리) 

(자동차 흔들흔들)

	#2. 고속도로를 달리는 주인공,
-톨게이트가 나온다. (톨게이트는 그림, bar는 실사)

- bar 앞에 멈추는 주인공의 차

-아까 준비했던 요금(2천 700원)을 바로 꺼내 직원에게 건넨다. (손은 그림, 돈을 실사)

-웃으며 돈을 받는 직원, bar를 올린다. 

-주인공도 웃으며 인사하고 지나간다. 
	#2. 고속도로를 달리는 주인공(톨게이트에 차가 왕창 있는 모습, 톨게이트는 그림)
-막히는 톨게이트에서 짜증난 얼굴을 한다.(정면)
-자기차례가 되어서 주섬주섬 돈(만원)을 꺼내 건넨다. 돈을 건네면서도 직원 쪽은 쳐다보지 않고 불만스런 얼굴로 앞만 쳐다본다.
-거스름돈을 준비하는 직원(왼손)

	#2-1. 톨게이트에서 통행이 수월한 전체적인 도로 모습 보여줌.(톨게이트쪽은 좀 모여 있지만 뒤쪽은 간격 넓게 차 있음)
	#2-1.  톨게이트에서 통행 지체가 되는 전체적인 도로 모습 보여줌 (톨게이트며 뒤며 다 막혀)

	#2-2. 뒷차 역시 요금을 미리 준비한 요금으로 빠르게 계산한다.(다른 차 이므로 돈 건네는 것 그림)
	#2-2. 뒷차 역시 주인공과 같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앞만 보고 있음.

	#3. 병목현상에서 조금씩 막히는 3차선의 도로모습
	#3. 병목현상에서 조금씩 막히는 3차선의 도로모습

	#3-1. 

-3차선에 있는 방향으로 주인공, 옆 차가 끼어드는 상황이 오자 손으로 먼저 가라는 표시를 함.

-옆 차는 끼어들고 나서 뒤에 있는 주인공의 차를 향해 고맙다는 손짓을 함.

-주인공도 이에 응답하는 신나는 제스처를 취함. 
	#3-1. 

-3차선에 있는 방향으로 주인공, 막히는 차도에서 역시 짜증나는 표정이다. 
-옆 차가 끼어드는 상황이 오자 절대 비키지 않는 주인공. 옆 차 사람은 화가 난 얼굴로 주인공에게 블라블라 욕한다. 



	#3-2. (모두가 즐거운 표정). 
	# 3-2 .
-3차선에 있던 짜증난 뒷차들이 기다리기 싫어  2차선으로  차선을 바꾸려고 하다 2차선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 할 뻔함. 2차선으로 달려오던 차 주인도 블라블라 욕함.

	#3-3. 병목현상에서는 약간 막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원활한 교통상황의 모습 보여줌.
	#3-3. 아수라장이 된 교통상황

	#4. 

-고속도로를 달리는 주인공(앞창문으로 보이는 도로)
-전방 20m앞에 무언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 함.(도로에 바위있고 깜빡깜빡)
- 순간 속도를 낮추고 경고등을 누름.

- 앞에 있는 주인공의 경고등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뒷차(그림 차 앞창문으로 실사 차가 깜빡거리는 장면)
-뒷차 역시 그 뒷차를 위해 속도를 천천히 낮추고 경고등을 눌러준다.
	#4.
-고속도로를 달리는 주인공(앞에서 봄)
- 전방 20m앞에 무언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 함.(앞에서 봄)
- 놀란 주인공은 급격히 차선을 바꿔버림(핸들을 급격히 돌리는 것 표현, 위에서 봄))
- “어떤 시키가 저런걸 도로에 떨어뜨린거야?”
라며 투덜대는 주인공(욕하는 캐릭터, 입 뻥긋)
- 주인공의 뒤에서 따라오던 뒷차. 앞차에 가려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한 뒷차는 주인공의 차가 확 비키자 그것을 발견하고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음(끼익)
- 뒷차의 뒤에서 따라오던 그 뒷차가 속도를 
줄이지 못하고 주인공의 뒷차와 충돌함.(삐용삐용 사운드)

	Fade out

	“당신의 작은 배려가 행복한 운전을 만듭니다” 

(대충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옴)

	-한국 도로공사-


